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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충남도청이전신도시건설에부쳐
- 대한민국의중심더멋있어집니다

김 용 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1971년 충남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수 많은 유물 가운데 큰 칼이 있다. 무령왕이 사

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칼의 손잡이에 용봉(龍鳳·용과 봉황)이 아로새겨진 금동 장식

이 있다. 1993년 부여군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백제금동대향로(국보 287호)에도 물을

차고오르는용과날아오르는봉황한마리가조각돼있다. 용은귀한신분, 봉황은태평성

대를상징한다. 용과봉은다가올이상세계를상징하기도한다. ‘용봉의꿈’은예산과홍성

의경계에있는용봉산(龍鳳山) 기슭에서도청신도시건설사업으로무르익고있다.

예부터 신도시 건설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시그널이었다. 공주와 부여의 건설로 화

려한백제문화가꽃을피웠고, 1932년도청이대전으로이사하면서중부권의근대적변혁

은시작됐다.

용봉산 기슭에 새로 건설되는 도청은 8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도청은 대전에 머물렀다. 충남 도민들은 지역정

체성의혼란을겪었다. 행정서비스와자치권행사에도한계가있었다.

홍성·예산은 내포문화권(충남 서북부 가야산 주변 통칭)의 중심지였다. 자급자족의 실

용주의적 서민문화, 불교·천주교 전래지로서의 종교문화, 그리고 충절의 호국문화가 결

합된 독특한 전통과 발전 잠재력을 지닌 곳이다.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은 낮은 구릉

지인 데다 남쪽으로 넓게 트여 있어 도시 개발과 시설배치가 쉽다. 예당저수지와 삽교호

등이인근에있어용수확보도용이하다. 물론 도청신도시가자리잡으려면중앙정부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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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지와협조도절실하다.

내포문화권중심으로의도청이전은충남도민이지역정체성을회복하는계기가될것이

다. 도민들에게 훨씬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의미도 있다.

주민간소통과교류를촉진하고특화자원활용을통한상생발전에도기여할것이다.

과거충남도청의대전이전은충남이농경문화에서벗어나근대화와산업화를이루게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도청 신도시는 충남 경제의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를 앞당기는 역

할을할것으로확신한다.

충남의 브랜드 로고는‘충남, 한국의 중심(Chungnam, Heart of Korea)’이다. 새 도

청의 건설은 한국의 중심으로서 충남이 다시 서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충남의 영문 로고

를 간단히 줄이면‘CHOKO(좋고)’가 된다. ‘충남 좋고’, 우리지역, 우리나라‘좋고’라는

의미로해석할수있다. 

충남 도청신도시가눈에띄게충남과국가발전의새로운시대를여는데선도적역할을

수행할수있기를도민모두의염원을담아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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